
유사석유, 리모컨 조작 “적발”
광산경찰서, 억대 판매업자 조사 … 리모컨으로 바꿔치기

광주 광산경찰서는 주유기를 불법 개조해 억대의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위반)

로 주유소 업주 이모(3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월3일 발표했다.

이씨는 2012년 10월8일부터 12월13일까지 광산구 운수동 소재 주유소를 운영하며 경유 주유기를 개조해 외

부에서 리모컨(일명 똑딱이)으로 조작해 화물차량에 경유 86%와 등유 14%를 혼합 주유하는 방식으로 시가 1

억7000만원 상당의 유사석유 10만리터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300여만 원을 들여 등유 저장탱크와 경유 주유기 1대를 연결해 리모컨 버튼을 누르면 경유 호스

관이 닫히고 등유가 열리게 하는 수법으로 유사석유를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압수수색을 실시해 경유 주유기 개조 부분

을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이씨의 범행을 적발해냈다.

이씨는 불황에 매출이 감소하자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는 동시에 전문적으로 주유기를 개조해주는 업자의 소재를 파악하

기 위해 수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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